
‘텅 빈’ 조각의 역습

PEOPLE 이유성 석고붕대 조각 인물

아트스페이스보안3, 신진 작가 이유성 개인전 <카우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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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린

<약사여래입상> 석고 붕대에 소민경의 드로잉, 나무 

40×45×165cm

어두컴컴한 전시장에 새하얀 군상이 빛나고 있다. 유적지 
발굴터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닥에는 갑옷투구를 입은 사람이 
누워있다. 가까이 가니 이 인체상들은 모두 ‘반쪽’이다. 고대 
이집트 조각을 닮은 남성 부조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신부도 
겉모습만 온전할 뿐 뒷판과 속이 뻥 뚫렸다.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은 ‘인물조각’은 작가 이유성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그가 아트스페이스보안3에서 4년 만의 개인전 <카우보이>(7. 
28~8. 20)를 열었다. 석고 붕대로 제작한 인물상 5점과 알루미늄 
파편으로 작가의 몸을 본뜬 자소상 1점을 선보였다.

껍질과 봉합의 방법론

이번 전시에는 캐스팅한 인물조각을 시도했지만 사실 이유성의 
출발점은 회화였다. 초기 작가의 관심은 ‘프레임’이었다. 
형식적으로는 회화의 프레임인 캔버스와 패널, 주제적으로는 
내용을 담는 틀이라는 의미에서 사물의 ‘몸(body)’이 중요했다. 
첫 개인전 <플로피 하드 컴팩트>(갤러리175 2016)에는 플로피 
디스크, 클라우드 등의 저장 장치를 주제로 텍스타일과 회화를 
선보였다. 메모리를 압축해 가상 데이터로 보관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인식을 역전해 장치의 외형을 회화로 재현했다. 물질과 
비물질의 관계를 재고한 예술적 시도였다.

두 번째 개인전 <제인>(위켄드/투더블유 2019)에는 부조와 
환조를 함께 전시했다. 첫 전시에서 추상적인 관념인 ‘메모리’와 
‘보디’를 다뤘다면, 이 전시에서는 주제 의식이 ‘실제 인물의 삶과 
몸’으로 구체화되었다. <제인>은 이유성이 회화에서 조각으로 
매체를 전환하는 과도기적 전시였다. 당시 작가는 부조를 ‘벽에 
거는 회화’라고 불렀다. 손에 익은 회화의 형식을 응용해 캔버스와 
패널의 나무 프레임에 글자와 기호를 새겼다. 환조는 신체 일부에 
공산품을 결합한 형태로 선보였다. 작가는 소비 사회 속 파편화된 
현대인의 삶을 ‘하이브리드 신체’로 은유했다. 이처럼 동시대의 
시스템을 관찰해 온 작가는 점차 인간에서 ‘인체’로 관심을 
모은다.
다시 이번 전시로 돌아와 네 개의 질문을 던져보자. 먼저, 왜 
인체일까? 이유성은 조각을 시작한 후 인체는 ‘은연중 회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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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인체상은 한 재료를 연마할 때 
가장 심화 과정으로 다룬다.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초심자에게는 움직이는 사람을 관찰해 구현하는 게 정물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작가가 이전까지 선보인 조각에도 온전한 
형태의 인체는 없었다. 즉, 직립할 수 있는 전신상에 도전한 신작은 
페인터 출신인 그가 새로운 과제와 정면 승부한 결과물이다.

<계곡> 석고 붕대, 철사, 실 40×55×165cm 2023

<신부> 석고 붕대에 철사, 털실, 나무 40×44×184cm 2023

다시 이번 전시로 돌아와 네 개의 질문을 던져보자. 먼저, 왜 
인체일까? 이유성은 조각을 시작한 후 인체는 ‘은연중 회피한 
주제’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인체상은 한 재료를 연마할 때 
가장 심화 과정으로 다룬다.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초심자에게는 움직이는 사람을 관찰해 구현하는 게 정물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작가가 이전까지 선보인 조각에도 온전한 
형태의 인체는 없었다. 즉, 직립할 수 있는 전신상에 도전한 신작은 
페인터 출신인 그가 새로운 과제와 정면 승부한 결과물이다.

이유성은 신체를 사물의 집합체로 보고 ‘껍질’과 ‘봉합’의 방법론을 
도입했다. 사물을 조립하듯 신체를 다양한 면으로 나눠 결합했다. 
과거에는 사물과 오브제를 붙여 ‘사물화된 인간’을 조각했다면, 
이번 전시에는 따로 제작한 신체의 파편을 겹치고 꿰매 전신상을 
완성했다.

그렇다면 이 꿰맬 수 있는 조각의 재료는 무엇일까? 답은 바로 
‘석고 붕대’다. 원래 석고 붕대는 대형 캐스팅 작업을 하기 전 간이 
캐스팅에 사용하는 재료다. 취약한 내구성 때문에 대개 조각의 
주재료로는 잘 선택하지 않는다. 반면 이유성은 석고 붕대의 
성질을 역이용했다. 피부에서 떼어낸 석고 조각은 굉장히 얇아 
표면에 살과 근육의 형태가 정교하게 찍힌다. ‘살아있다’는 흔적을 
드러내기에는 오히려 무른 성질이 적합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얼핏 단단하고 온전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속 빈 
강정, 그의 말을 빌리면 ‘유령적 원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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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전시에는 총 6점의 인물상이 등장했다. 이들은 
누구인가? 신체로 관심을 좁혔지만 여전히 이유성의 작업 세계는 
동시대적 시스템의 패턴을 추적한다. 먼저 <약사여래입상>에는 
현대인을 질병에서 구원해 줄 부처를 상상했다. 과거에는 
서민들이 작은 질병에도 약을 구하지 못해 억울하게 죽었다면, 
오늘날 사회는 너무 손쉽게 약을 접한 부작용으로 병들어 
있다. “21세기에 약사여래가 온다면 각종 약에 중독된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약을 섭취해 주는 존재가 아닐까?” 
이유성은 작품에 생기를 더할 방법을 궁리하다 소민경 작가의 
세포 같은 드로잉을 떠올렸다. 두 사람은 2021년 이인전 
<대사관>(카다로그)을 함께한 인연으로, <약사여래입상>의 
제작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소민경은 시체처럼 말라버린 조각의 
살갗에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지팡이와 뱀을 
그리고 척추와 혈관을 강조하는 색점을 찍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유성 개인전 <카우보이> 전경 2023 아트스페이스보안3

<Dandelion Acceleration> 나무, 천, 알루미늄 50×60×102-
cm 2020 

알루미늄 조각 <달걀껍질>은 출품작 중 유일하게 작가 자신의 
몸을 캐스팅한 작품이다. 그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동시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관찰의 대상임을 밝힌다. 한편 
알루미늄은 메탈릭한 질감과 대비되는 가벼운 무게가 특징으로, 
이유성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캐스팅하기 간편해 선택했다. 
이런 이유로 <달걀껍질>은 다른 작품보다 파편 간의 연결이 
성글고 표면이 투박해 온전한 몸과 거리가 멀다.

마지막으로 그는 왜 사물 같은 신체를 조각할까? 작가에게 
조각은 현실을 넘어 인체를 신비화하는 매체다. 인체와 다르게 
조각은 혼이 없지만, 그로써 생사의 굴레에 예속되지 않는다. 
그는 동서양 미술사에 등장한 고전 인체조각을 모티프로 두고 
고민했다. 다비드상, 약사여래상, 데스마스크, 미라의 역설적인 
지점이 마음에 걸린 것. “조각사의 위상이 산 사람보다 사물을 더 
신성화해 쌓은 유산의 탑 같았다.” 이유성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보다 사물을 우선하는 조각가의 태도에 회의감이 들었다.

그는 고민 끝에 <카우보이>라는 전시명을 지었다. 카우보이는 
‘강인한 탐험가’라는 인식과는 반대로 실상 서부 개척 시대의 
부적응자였다. 이유성은 조각의 모순에서 방황하는 카우보이의 
그림자를 봤다. <카우보이>는 이유성의 세 차례 개인전 중 가장 
진지한 전시다. 그는 예쁜 걸 만드는 일이 제일 쉬워진 세상, 
피상적인 감각에 대한 반기가 지금 창작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껍질 아래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태도, 여기 이유성 작품의 
핵심이 녹아있다. / 주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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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성 / 1989년 서울 출생. 홍익대 회화과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위켄드/투더블유(2019), 
갤러리175(2016) 등에서 개인전 개최. <Yolk>(실린더2 

2023), <Memory of Ribs>(N/A 2022), <대사관>(카다로그 

2021), <트랜스포지션>(아트선재센터 2021), <크리스탈 

스크래치>(실린더 2021), <나메>(뮤지엄헤드 2020) 등 단체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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